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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견인하여 2개월 연속 개선 

∼ 향후의 경기는 백신 접종 보급이 호재인 한편, 신규감염자수 증가는 우려요소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DI 29.0829.6731.63 33.8 35.4 35.0433.8935.82 38 38.2737.4739.0840.6742.0142.9343.8144.6445.2945.7646.3746.8847.0947.3747.8548.41

2021년7월비 1.3 2.2 3.1 3.9 4.6 5.1 5.7 6.2 6.4 6.7 7.2 7.7

Lower 41.1941.7242.3142.8943.32 43.6 44.0444.3844.4444.5744.9145.33

Upper 42.8244.1445.3246.3947.2547.9248.7149.3849.7550.1750.7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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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

2021년 예측실적

 

 
 
 

（조사대상  2 만  4,285 사 , 유효회답  1 만 992 사 , 회답율 45.3%,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1.2021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40.7로 2개월 연속 개

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신규감염자수의 증가가 계속되었으나 제조업이 견인하

여 회복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는 감염확대 방지와 경제활성화를 주시하며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해외경제 회복으로 반도체 관련 및 자

동차 관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경향인 가운데『제조』를 중심으로 개

선되었다. 한편 사입단가 DI는 62.2로 1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여 목재 및 금

속, 연료 등의 재료 가격 상승이 각 업계에 우려요소로 나타났다. 
  

3.『토호쿠』『키타칸토』『토카이』등 전 10개 지역이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긴

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이 지역에서 갈렸다. 수출증가의 

호영향을 받은 업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형태로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서 40대를 회복하였다. 규모별로는「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2개

월 연속 모두 개선되었다. 
 

 

< 2021년 7월의 동향 ： 회복경향 > 
2021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40.7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

다. 
7월의 국내경기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는 가운데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영향이 지역별로 갈리는 한편, 백신 접종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를 향
해가는 추이가 나타났다. 해외경제의 회복경향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등을 중심
으로 수출이 계속 급증하여 제조업이 경제 전체를 견인하였다. 4일간의 연휴 등으로 
인하여 소매업 및 개인서비스 등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개인소비 DI도 상향하였다. 
한편 신규감염자수는 증가경향이 계속되었다. 또한 목재 및 금속 등 재료 가격의 급등
으로 사입가격 상승이 가속되고 있어 어려운 수익환경이 계속되었다. 
국내경기는 신규감염자수의 증가가 계속되었으나 제조업이 견인하여 회복경향이 계

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회복경향이 계속돼 > 
향후의 국내경기는 백신 접종 보급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서서히 활성화되어 경제활

동이 완만히 정상화를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의 본격적인 보급이나 미국 및 
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자택 내 소비 확대로 
인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재택근무 등 통신 인프라의 정비, 기후변화를 포함한 
SDGs에 대응한 투융자 등도 기대된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종 동향 외에 
원재료 등 사입가격의 상승,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의 장기화, 가계 및 기
업의 성장기대 저하 등은 우려요소이다. 또한 도쿄올림픽의 영향 및 업종·지역에 대
한 경제의 양극화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는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활성화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회복경향으로 추

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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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경기 DI】（월차조사／조사개시：2002년5월）

동일본대지진

제2차 아베내각

발족

소비세율

8%로인상

51.1
（2018년 1월）

소비세율

10%로 인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스가내각

발족

제1회

긴급사태선언

제2회

긴급사태선언

제3회

긴급사태선언

제4회

긴급사태선언


